
IT기업, 애플·구글에 종속 가능성
SERI, 맞춤형 소비로 패러다임 변화 … 지식산업 전문인력 육성 시급

국내 IT제품 생산기업들이 2040년께 글로벌 IT 메이저들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.

삼성경제연구소(SERI)는 4월6일 발표한 <미래트렌드ㆍ리스크와 향후 정책과제 분석> 보고서에서 “개인정

보를 장악한 메이저가 대량 소비경제에서 개인 맞춤형 소비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한다”고 주장했다.

산업구조 격변기에 미국의 구글, 애플, 페이스북 등 <IT 빅브라더>들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먼저 차지하려

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.

전력, 교통, 환경, 의료, 교육 등 모든 사회 인프라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사이버 전쟁이 터지면 대

량 살상무기와 비슷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.

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에 대해서는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시켜 오히려 갈등을 깊게 할

수 있다고 지적했다.

다만, SNS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집단대중이 권력을 쥐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

가했다.

삼성경제연구원은 전통적인 대학교육으로 양산하던 <제너럴리스트>의 노동시장 수요가 급감하면서 선진국

에서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몰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.

따라서 대학교육을 개혁해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미디어, 금융, 문화콘텐츠 등 지식산업에 인력을 공급할

수 있다고 충고했다.

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는 부품소재 등 중간재 산업이 허약한 점, 사회의 갈등조정 능력이 부족한 점을

꼽았고, 저출산·고령화와 중국ㆍ인디아 제조업의 성장도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.

에너지를 많이 쓰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.

삼성경제연구원은 “유망산업 중 강한 분야에 집중해야 하고, IT와 전통산업을 융합하고 부품소재ㆍ소프트웨

어 등 중간재산업을 키워야 한다”고 제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09>


